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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美·日 관계의 구조  

냉전 체제의 해체라는 국제 환경의 변화는 미국 경제력의 쇠퇴와 경제 강국으로서의 일본의 

부상과 맞물리면서 미·일 관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있다. 미국 산업의 경쟁적 저하

와 대일 무역적자의 급속한 증대, 미국인의 일반적인 생활 수준의 악화가 진행되는 한편, 

소련의 붕괴로 인해 냉전체제 하에서 지역 안보라는 목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미국과 일본의 

군사·정치적 협력 관계가 느슨해지면서 그 동안 내재되어 있던 미·일 경제 관계에서의 문

제점들이 돌출되고 있다. 즉 정치·군사 문제를 대신하여 경제 문제가 양국 간의 관계에 전

면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미·일 간의 새로운 관계 설정을 위한 모색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양국간의 갈등이 양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미국은 양국 간의 무역 불균형이 관세, 비과세 무역 장벽만이 아니라 일본 특유의 경제 구

조에서 유래하고 있다고 파악하면서 美·日 構造 調整協議(structural Impediment 

Initiative)를 통해 일본의 유통 제도, 투자 장벽, 불투명한 계열 거래 관계의 시정을 요구

하고 있다. 구미와 유사한 경제 구조를 갖추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 무역 부문에

서도 일본 산업의 수출 자유 규제, 일본 정부 구매 시장의 개방을 요구하여 관철시켰을 뿐

만 아니라 최근에 와서는 일본의 계열 기업을 겨냥하여 미국 국내의 獨占 禁止法을 域外에 

적용하겠다고 선언하고 나섰다. 또한 의회에서는 4년 전에 폐지된 슈퍼 301조(불공정 무역

국 특별 지정 및 제재)를 부활시키는 법안을 중심으로 4개의 비슷한 통상 법안을 묶은 새로

운 법안을 제출할 것으로 밝혀졌다. 이 법안의 주요 대상국이 일본이 될 것임을 충분히 예

측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압력에 대응해서 일본은 미국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하면서도, 자신들을 희생양으

로 두드리는 (Japan bashing) 것을 통해 미국이 자신들의 문제를 일본에게 떠넘기는 것을 

매우 불쾌하게 여기고 있다. 급기야는 미국의 생산성의 조락이 미국 노동자들의 태만함과 

문맹으로부터 유래한다는 감정적인 반응까지 나오게 되었다.  

한편 이렇게 과열되는 경제적·문화적 마찰 속에서도 미국·일본 각각의 내부에 문제점이 

있다는 자기 반성적인 인식과 구조 개혁의 시도들이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기업들은 생산

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자신들의 생산 체제에 일본적 경영시스템을 적용시키려 하고 있으며, 

정부차원에서는 '技術政策'을 주장하면서 기업의 기술 능력을 제고시키는 데 효과적임이 판

명된 일본의 산업 기술 지원정책을 모방하려 하고 있다. 일본 기업 내부에서도 소니社의 모

리따 사장과 같이 일본식 생산 체제가 지니고 잇는 장시간 노동과 높은 노동 강도, 저율의 

주식 배당, 薄利多賣식의 판매 전략 등이 국제적인 차원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요인으로 파

악하는 관점들이 등장하여 일본 생산 체제를 구미식으로 변화시키려는 시도의 조짐이 나타

나고 있다. 미국은 일본과 경쟁하기 위해 일본을 배우려고 하고 있고 일본은 국제적인 압력

에 대응하여 구미의 rule를 수용하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2. 미·일 과학 기술 협력에서의 마찰  

앞서 살펴본 미국과 일본의 갈등의 양상은 양국이 협력을 추구하고자 하는 공동 연구과 관

련된 과학 기술 협력 부문에도 반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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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으로 일본은 기초 기술을 미국으로부터 도입하여 자신들의 상황에 적용시키는 방식을 

통해 생산 기술을 발전 시켜왔다. 최근 들어 일본 기업의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연구 개발 

활동의 국제화가 추진되어, 기초 연구를 수행하는 현지 연구 개발 거점을 마련하거나, 첨단 

기술을 지니고 있는 미국의 중소 기업들에 자금 지원이나 합병을 통해 또는 기초 연구를 수

행하고 있는 미국 대학의 연구소에 대한 지원을 통해 기초 기술을 확보하려는 시도가 이루

어지고 있다.  

또 일본 정부 차원에서는, 선진국으로부터 無賃乘車論이 대두되고 또 경제력에 걸맞는 역할 

분담 요구가 제기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 공동 연구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있는데, 

이는 공동연구를 통해 선진국의 기초 기술을 확보 하고자 노력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기업과 정부의 세계화와 국제 협력 노력은 점점 높아져 가고 있는 일본에 대한 기술 장벽을 

우회하여 기초 기술을 확보하려는 시도인 것이다.1)  

따라서 미국이 협력을 요구한 초전도 입자 가속기(Superconducting Super Collider) 프로젝

트와 같이 일본이 추구하는 바에 대한 충분한 배려없이 분담금 납부만이 협력 관계의 주된 

측면이 될 때에는 일본은 그것에 대해 소극적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물론 SSC 프로젝트의 

미·일 공동 수행이 지체되는 이유로, 정부 프로젝트의 경우 산업체의 요구는 상대적으로 

배제된 채 정부에 의해 만들어진 계획에 따라 프로젝트가 수행되는 미국의 방식과 상이한 

일본의 의사 결정 체제가 지적되기도 한다. 정치가, 관료, 기업가, 학자들 간의 의견 조정

이 전체적으로 이루어진 후에야 사업이 수행되는 일본의 의사 결정 시스템은 상당한 조정 

작업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이 과정은 단순한 의견 조정 과정만은 아니다. 정부와 기업의 

긴밀한 토론을 거쳐 자신들이 프로젝트의 참여를 거쳐 소기의 목적—기초 기술의 확보—을 

이룰수 있는지의 여부와 그 방법이 강구되는 과정이기도 한 것이다.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일본 기업과 정부의 세계화를 통해 기초 기술을 확보 하려는 근래

의 대응 방식은, 일본은 生産技術에 특화하고 미국은 基礎技術에 특화하여 미국의 기초 기

술이 일본으로 흘러 들어가는 기존 분업 구조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형태만 변화

시키려는 전략과 다름없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 인식에 바탕해서, 일본 생산 기술의 미국으

로의 유입이 차단된 분업 구조하에서 수행되는 미·일 공동 연구는 미국에게 상대적인 불이

익을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이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이 이미 생산 기술에서 세계 최고의 수

준에 올라섰고 기초 기술을 상업화하는 데 뛰어난 능력을 지니고 있는 상황에서는, 공동 연

구의 성과를 상업화하는 데 일본이 앞설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기 때문이다. 일본이 제안한 

IMS(intelligent Manufacturing System) 프로젝트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기업과 연구소들의 

임의적인 프로젝트 참여에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상무성으로 하여금 IMS에 관련된 미국 민

간 기업들과 연구소들의 논의들을 주재하고 일본과의 협상을 주도해 나가도록 하는 것도 이

러한 상황 인식을 어느 정도 반영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3. 마찰 해소를 위한 노력  

그렇지만 미·일 양국의 과학 기술 관계가 마찰이 심화되는 형태로만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양국 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각국 스스로의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은 

생산 기술의 유입이 정체된 데에는 미국 생산 시스템 자체의 문제도 있다는 인식 하에 생산

기술 도입을 진작시키기 위한 제도 개혁을 수행하고 있으며, 일본도 자신들의 기술을 외국

에 이전시키려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시도들은 기존 분업 관계에서 구조화되었던 

미국의 기초기술→ 일본이라는 일방적 흐름을 일본의 생산 기술→ 미국으로의 흐름을 포함

한 쌍방향적 흐름으로 전환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으며, 미·일 간의 협력 관계

를 촉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형성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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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세계 대전 이후 미국은 세계적 차원에서 기술의 공급지였기 때문에 다른 나라로부터 기

술을 도입, 응용하는 경험이 부족했고 또 그것을 국민 경제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시스템도 결여하고 있었다. 그리고 생산 기술은 기업 차원의 문제였기 때문에 민간 경제 활

동에 대한 개입의 최소화를 규범으로 삼았던 정부의 관심 영역이 아니었다. 따라서 외국 생

산 기술의 소화, 흡수와 관련된 정책적 고려는 거의 없다시피 하였으며 기업 차원에서도 외

국 기술의 소화와 관련된 경험과 능력이 취약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근래에 들어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려는 시도들이 행해지기 시작했다. 최근 등장하고 

있는 미국의 '기술 정책론2)은 민간 기업에 대한 직접적 지원—이것은 국제적인 과학 기술 

협력 관계에서 마찰을 일으키는 경향이 있다—을 회피하면서 산업 전반의 기술 능력의 제고

를 기존의 정책과는 달리 추진하고 있는데, 외국으로부터의 기술 도입 및 소화, 흡수에 적

극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즉 '기술 정책론'은 정부와 민간 부문의 거대 프로젝트를 통

한 기술 창출보다는 창출된 기술의 효율적 사용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기술이 생

산지에 대해 문제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다양한 기술 원천의 확보라는 차원에서 기

술 도입을 선호하면서 기술 사용의 영역을 확장시키려는 노력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본도 '일본 내부의 국제화'라는 취지하에 국가 연구 개발 프로젝트를 개방하고, 외국인 

과학 기술자의 일본 연수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을 선언하고 나섰다. 물론 이러한 활

동들이 직접적인 생산 기술의 이전을 가능하게 하지는 않겠지만, 생산 기술과 기초 기술을 

효율적으로 결합시키고 있는 일본의 혁신 시스템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줄 것이며 

이것은 결과적으로 일본 생산 기술의 국제 이전을 추진하는 데 밑거름이 될 것이다.  

4. 경제의 세계화와 美·日 과학 기술 협력의 전망  

80년대 중반서부터 직접 투자의 급증과 함께 다국적 기업에 의한 연구 개발 활동의 국제화

가 급속히 진행되기 시작했다. 현지에 연구 개발 센터를 설립하거나 혁신적 중소 기업을 매

입, 합병하는 방법을 통해 개별 다국적 기업 자체의 연구 개발 활동의 국제화가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산업 내의 다국적 기업들 간의 전략적 동맹이 형성되어 국제화가 매

우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  

한편 냉전 체제의 해체는 일국의 연구개발 활동에서 민간 연구 개발의 위상을 높이는 결과

를 초래하였다. 국가 연구 개발 활동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던 정부 주도의 군사 연구 개

발의 비중이 저하되기 시작하면서 거대 기업에 주도되는 민간 연구 개발 활동의 위상과 중

요성이 고양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 전개는 기업 차원에서의 과학 기술 관련 국제 교류를 진작시키게 되었고, 민간 

부문의 그러한 움직임들은 상대적으로 강력해진 다국적 기업의 영향력에 힘입어 정부 차원

에서의 과학 기술 국제 협력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최근에 발표된 EC의 3차 

Framework 프로그램에서 ESPRIT 프로젝트를 외국 기업들에게도 개방하게 된 것도 이러한 서

류들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기업 활동의 세계화와 민간 부문의 정부 부문에 대한 영

향력 증대는 국제적 차원에서의 과학 기술 협력을 증진시키는 構造的 要因이 되고 있는 것

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기업, 정부의 과학 기술 국제 협력은 補完的 資産(complementary assets)

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과 Triad內의 기업과 국가들 사이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즉 협력을 통해서 상호 이익을 얻을 수 있을 때에만 그것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들은 아이러니컬하게도 경제와 기술의 세계화와 일견 모순되는 기술·경제의 지역화를 

페이지 3 / 5과학기술정책동향 S&T Policy Trend (Vol.Ⅱ/No.24 (제24호)) 001

2006-05-18http://www.stepi.re.kr/upload/product_stp/AB01-1992-M09-001.HTM



초래하고 있다. 전략적 동맹이나 국제 공동 연구에 참여하는 데 필수적인 보완적 자산을 형

성하기 위해 지역적 차원에서의 전략 산업 및 기술에 대한 지원이 수행되고 있고 역내 산업

에 대한 보호주의적 색채를 띠는 정책이 발효되고 있는 것이다.  

미·일의 과학 기술 협력 관계는 이러한 세계화 경향과 그로부터 배태된 지역화 경향의 矛

盾的 相互作用 속에서 전개 되고 있다. 지역화 경향은 지역의 세계화를 위한 우회로의 성격

을 띠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세계화의 경향이 관철되어 나가겠지만, 지역화 경향과 결

부된 각 지역 내부의 복잡한 역학 관계의 반작용에 의해 세계화의 진전은 상당히 복잡한 양

상을 나타내게 될 것이다. 따라서 미국과 일본의 과학 기술 관계도 세계화의 추세에 의해 

협력이 촉진되어 가겠지만, 지역화라는 반경향에에 의해 여러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특정 시

기와 분야에서는 협력 관계가 가속되지만 다른 시기와 분야에서는 마찰이 심해지는 다양한 

리듬과 패턴을 보일 것이다.  

한국은 이러한 상황 전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미·일 협력 관계로부터 실리를 취

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보완적 자산을 형성하여 상황에 따라 미국과도 협력할 수 있고 

일본과도 협력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추어야 한다. 동시에 미·일 양국의 관계 변화를 주시

하면서 합리적인 전략 수립에 신경을 곤두세워야 할 것이다. 급변하는 상황에 적절히 대응

하기 위해서는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분석 능력과 상황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주체적 역량 확보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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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1) 이에 대한 좀더 자세한 논의는 본호에 실린 황혜란의 글 참조.  

주석 2) 이에 대해서는 과학 기술 정책 동향 21호(1992. 3. 20 pp16∼17)을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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